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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해야…
저유가 도래로 녹색성장 위축 … 기술개발 및 적정 공급가격이 중요

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쳐왔지만 신․재생 에너지 개발투자는 확대돼야 한

다는 주장이 나왔다.

2월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<글

로벌 코리아 2009> 학술대회에서 정부 고위인사와 세계 주요 석학,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

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.

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“금융위기와 저유가가 도래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”며

“유가가 향후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녹색성장에 투자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97%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83%에 이르기 때문에 정

부는 교통,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<녹색 뉴딜정책>을 표방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할 것”이라

고 강조했다.

이에 노부오 다나카 IEA(국제에너지기구) 사무총장은 “한국 정부가 앞장서 녹색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

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”면서 에너지문제 해결에 세계적인 협조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.

또 “고유가 문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으며 탄소거래권이 정착되면 유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”며

“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의 협조 속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”

고 말했다.

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향후 세계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기술(Energy Technology)이 될

것이라며 “에너지 문제는 규제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신기술 개발로 이루어내야 하며 수많은 투자

와 실험을 통해 확보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차세대 유망사업이 될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

아울러 IT 강국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구매자를 움직일만한 저렴한 가격체계

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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